[image: image1.jpg]


[image: image2.png]


[image: image3.jpg]





 
http://kttu.or.kr/


제13-199호 2019년 4월 15일(월)








�





���





 ��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4월 15일(월) 오전 9시 분당사옥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삭발을 단행하고 회사와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천명 했다. ��이는 황창규 회장의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가운데 지난 12일(금) KT 이사회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공식절차에 돌입했다며 “후임 회장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진행할 것” 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 KT조합원의 의견을 배제한 차기 회장 선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제호의 성명서를 발표 하고 향후에도 회사와 KT 이사회의 납득할 만한 조처가 없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노동조합은 이미 올해 초부터 ‘노동 이사제’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 도입을 회사에 지속 촉구한 바 있다. ��조합원과 조직을 위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변화와 같은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협의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통해 ‘통신시장 선점을 위한 역량이 필요한 중차대한 때 차기 회장선임으로 대내외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 KT구성원이 원하는 인물보다 낙하산 인사 등으로 하마평이 채워지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KT 회장 선임절차는 지배구조위원회 ► 회장후보심사위원회 ► KT 이사회 ►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되는 구조로 진행된다.�








“노동조합 배제한 회장 선임 좌시하지 않겠다” 


김해관 위원장, 삭발 단행으로 KT이사회에 경고 










